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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6.(금) 11:40 배포 2024. 4. 25.(목) 18:00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4. 26. 장미란 차관, ‘2024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참석
- 주요 한국 여행 정보 알리고 쇼핑·교통편의 할인권과 기념품 전달하며 

외국인 관광객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금),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

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와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금)부터 5월 10일(금)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방한 외래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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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중화권 국가의 중추절과 국경절의 

기간 등과 연계해 9월과 10월에 하반기 환영주간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환영주간을 통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즐겁게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

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5월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

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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